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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 농업인 농지지

원사업 소통간담회 개최
 김정수 기자  승인 2024.01.31 19:37  17면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역 청년농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농어촌공사

성주지사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지난달 30일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지원사업을 위한

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성주군 내 읍면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과 성주군 관계자, 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해 청

년 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.

청년 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

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간담회에 참가한 한 청년 농업인은 “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아 보리, 콩

및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농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지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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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”라며 “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많은 청년 농에 농지은행 지원사업은 영농활동을 시작하기에 충

분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농업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지은행의 ‘맞춤형 농지지원사업’ 및 ‘농지임대 수탁사업’을 통해 지난

해 청년 농가에 74.2㏊를 지원하며 청년 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, 올해부터는 청년 농을 대상으로 선임대 후 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, 청년 창업

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확보 등 초기자본

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돈문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

다하겠다”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”고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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